
과학 한류,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
-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, KOICA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 환경공학과 학사 

및 석사과정 개설 프로젝트 본격 추진

            

              ▲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가 2017년도부터 진행 중인 캄보디아

                 농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캠프. 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국제환경연구소(소장 김경웅)는 대한민국 개발

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(이하 KOICA)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

학(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, RUPP)에 환경공학과 학사 및 석사과정을 개

설하는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 

본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에 계약을 체결

하였으며, 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KOICA의 ‘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’ 프로

그램 중 캄보디아 고등인재양성 왕립프놈펜대학 환경공학과 설립사업으로 추진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

▲ 협약체결에 앞서 온라인으로 합의 의사록을 협의 중인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 (우측 상단부터 
시계방향으로 국제환경연구소 연구진,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의 H.E. Chet Chealy 총장, 코
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노현준 소장,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스포츠부의 H.E. Hang Chuon Naron 
장관, H.E. San Vathana 차관보)



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교육 발전의 요인 및 경험을 전파하는 남

남협력 프로젝트로, 환경공학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변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

의 교육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발전과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포함

하고 있다. 

본 프로그램을 위해 왕립프놈펜대학교는 학교 내 신축 5층 건물 전체를 올해 신설 

예정인 환경공학과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, 이에 KOICA는 6년간 미화 690만 

불(약 83억 5천만 원)의 지원을 약속하였다. 

지스트가 본 사업을 전담하게 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국제환경연구소

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미화 190만 불을 지원받아 국립 하노이과학대학 출신 

학생들을 지스트 대학원 과정에 성공적으로 유치한 성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

있다. 

현재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베트남의 환경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, 그때의 경

험을 토대로 캄보디아에 환경공학 분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등 인재를 양성

하여 장차 배출될 현지 전문가들이 동남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산업 발전

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 

본 사업의 책임자인 김경웅 소장은 “지난 20여 년간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의 지

속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에서 결실을 맺었다”면

서, “향후 동남아시아에 더욱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  


